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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니 자

기 생각에 하나님과 주님의 생각만 오도록 하나님과 주님 생각의 그릇

이 되어 주어야 한다. 

2. 인간의 생각과 동물의 생각이 차이가 있고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

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있고 다르다.

3. 어떤 것은 육신이 행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는 일도 있다. 생각으로

만 하는 의의 공적도 있다. 온종일 하나님과 주님만 사랑하는 생각을 

했다고 하자. 육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와 같은 생각만 했어도 그 의 

가 해처럼 빛나 영혼까지 미쳐 그 생각을 상실하지 않으면 그 의가 영

원히 간다. 알지 못하면 있는 것도 얻지 못하고 썩어 버리게 한다. 

4. 무엇을 하든지 온종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성령님

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 받으며 살아라.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녹슬

고 썩어 그 육의 삶도 썩고 있고, 영적으로 보면 영도 썩고 있다. 


